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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명절에 드리는 가족 예배 순서 


묵       도---------------------------------------------------다   같   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16:5-6) 

하나님 아버지! 
추석명절을 맞아 온집안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이시간 온가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서로를 격려하고 온가족이 하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찬      송---------------433장(통일찬송가383장)----------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113장(너는 시냇가에) 

기      도----------------------------------------------------가족  중에서 

말씀 나눔---------여호수아15:1-12(구약p341-342)---------인   도  자 
                  "성도가 누려야할 복“ 

찬      송--------------460장(통일찬송가301장)-----------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90장(내맘속에 있는) 

축복과 비전나눔------------------------------------------온가족이 다함께 
             (집안 어른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주며 
              자녀들은 비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찬       송------------466장(통일찬송가:408장)-----------다   같   이 
               기쁨으로 찬양:152장(목마른 사슴) 

마      침----------------주  기   도   문-----------------다   같   이 


▣ 말씀나눔 ▣ 

성도가 누려야 할 복(수15:1-12) 

명절에 온 집안이 모일 때,생각해 보게되는 것은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대개,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물질,자녀,지위,권세,건강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 
대개는 이런 몇 개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복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의 복들은 자짓하면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이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이든,복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누리되 평안도,영원함도 함께 누려야합니다. 
누리고는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누리고는 있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으면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의 조건은 누리는데 끝나거나,사라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이런 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과연 그런 복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얻으면 
      염려나 불안이나 의심이 없이도 그것이 물질이든,건강이든,자녀이든,지위이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안,염려,의심도 없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일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복들이 어떤 기준의 복들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가나안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유다지파에게 먼저 분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스라엘백성들에게 가나안땅을 주시며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I)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약속에 근거한 복입니다(1절). 
가나안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얻은 땅입니다. 
약속을 통해,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창12:1-3). 
성도가 살다보면,자기필요를 따라 복을 바라며 얻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일시적이며,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즉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은 사라지거나 끊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성경은 그런 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오래된 약속,새로운 약속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복이 
          어떤 복이며 어떤 기준의 복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약속을 통해,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런 복이야말로,하나님께서 보증한 것이기에,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시한번 약속에 근거한 복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ll)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유다지파에게 배분한 땅은 120개의 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22-62절). 
이는 과거 광야의 유랑생활과는 달리 정착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광야에 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듯,몸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몸으로만,혹은 감정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복만을 원합니다. 
무엇을 갖추고 얻었는데 몸만 편하고 감정적으로 기분만 좋으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복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태는 마음과 영혼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에게 배분되는 지역에는 많은 성(城)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혼과 마음을 감싸며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과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검증하려면 내 마음과 영혼에 
평안과 만족이 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온 집안의 가족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lll)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주시는 땅은 남쪽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1-4절). 
사람이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다보면,욕심이 나서 그주변까지도 다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지파의 분배경게를 남쪽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가나안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땅을 통해,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다면,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땅에 기름진 축복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더 많은 조건들은 누리려고만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땅을 통해,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성도도 이땅에 살면서,이땅의 조건에만 몰두하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성도는 감사하면서,그것을 넘어 하나님나라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활용해서,하늘의 것들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땅에서 누리는 복이,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늘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땅에 살 때,물질,자녀,건강,지위,명예를 주시는데 
그것들만을 더 높이고 자랑하며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가족은,은혜로 주신 조건들을 통해,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나눔을 정리해봅니다. 
명절이 되면 온집안가족이 모여서 누구는 복받은 것 같아! 누구는 복있는 것 같아! 
라고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복의 의미를 잘 알고 참된 복에 참여하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중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집안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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